
 

 

 
이전가격 

 

미국 (IRS) – 인바운드 대기업 대상 신규 이전가격 관리 계획 

배경 #1 

- 2023년 10월 20일, IRS는 대기업 및 고소득 개인 납세자가 미지급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규 규정 준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IR-2023-194).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도입 이전에는 수 

년간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고소득 납세자들이 소득을 은폐하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응하기 어려웠으나, 최근 미국 

과세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슈 #1 

IRS 발표에 따르면, 인바운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규 이전가격 관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IRS는 미국에서 상품을 유통하면서 미국 내 활동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해외법인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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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kpmg.com/us/en/home/insights/2023/12/tnf-kpmg-report-irs-large-foreign-owned-transfer-pricing-initiative-inbound-distributors.html


있습니다. 일부 해외법인들은 미국 내 적절한 이익을 신고하지 않고, 부적절한 

이전가격을 적용하여 연도마다 손실 또는 극히 낮은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IRS는 약 150개 인바운드 대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Nudge Letter 

형태의 컴플라이언스 경고 통지서(Compliance Alerts)를 발송하여 미국 내 

납세의무를 재차 강조하고 자체적인 조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배경 #2 

- 2017년, IRS의 대기업 및 국제 사무(LB&I) 부서는 “Inbound Distributor Campaign”을 

포함한 13개의 "캠페인"을 선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IRS는 캠페인을 통해 

인바운드 유통업체가 중산층 소비자가 주요 수요자인 미들마켓(middle market)에서 

손실 또는 적은 이윤이 아닌 적절한 보상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캠페인은 미들마켓에서 인바운드 유통업체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IRS의 판단 하에 “Inbound Distributor 

Project”라는 시범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슈 #2 

IRS 발표에 따르면, Inbound Distributor Campaign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조달된 상품을 유통하는 미국 유통업체들은 수행기능 및 위

험부담에 상응하지 않은 손실이나 낮은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LB&I 부서는 

세무 대리인이 연방소득세법(IRC) 제482조와 관련된 이슈를 검토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포괄적인 교육 전략을 개발하였고, 해당 캠페인은 이슈 기반 검토를 통해 진행

될 예정입니다.  

 

Letter 6607(Nudge Letter)에 대한 답변 방향 

IRS는 신규 이전가격 관리 계획에 따라 2017-2021 세무신고서를 바탕으로 이전가격 관리 

리스크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들에게 Nudge Letter 형태의 컴플라이언스 경고 

통지서를 발송 중에 있습니다. Nudge Letter에 대한 답변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Option 1: 회사가 연방소득세법 §482 (IRC Section 482)를 준수하고 있는 경우 

- 미국 내 유통 및 판매 활동과 관련된 기능, 자산 및 위험에 대한 설명과 이전가격 

산정방법을 포함한 회사의 이전가격정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되는 경우 사업연도별 이전가격 분석을 위해 사용된 분석대상법인, 수익성 지표 

및 정상가격 범위와 회사의 유통 활동과 관련된 특수관계 공급업체 정보(회사명, 

손익 등)를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연방 소득세법 (IRC) §482 및 그에 따른 

규정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기간 동안 손실 또는 낮은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Option 2: 회사가 과소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다음의 문구와 함께 신고된 수정신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사유 설명 시 “Response to Letter 6607”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합니다. 

- 서면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서 1면 상단에 “Response to Letter 6607”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지정된 주소로 발송해야 합니다. 

참고: 수정신고로 인한 이중과세 발생 시 Revenue Procedure 2015-40, 2015-35 I.R.B. 

236에 따라 상호합의(MA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Option 3: 회사의 답변을 위한 30일의 추가 기일 요청 

 

관련 가산세 

IRS의 신규 이전가격 관리 계획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과세가 

됐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조정 가산세 

중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Substantial Misstatement Penalty) 

- 연방소득세법 (IRC) §6662(e)(1)(B)(ii)항 및 1.6662-6(c)항에 기술된 조정 가산세는 

IRS가 연방소득세법 (IRC) §482조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납세자 총 수입의 10% 또는 USD 5백만 달러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가산세율: 20% 

심각한 신고불성실 가산세(Gross Misstatement Penalty) 

- 연방소득세법 (IRC) §6662(h)항은 §6662(e)항의 문구를 대체하며, 연방소득세법 

(IRC) §482조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납세자 총 수입의 20% 

또는 USD 2천만 달러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가산세율: 40% 

이자율 

-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 연방 단기 이자율에 3%를 더한 이자율 적용 

 

 



부과제척기간 

- 이전가격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3년입니다. 

- 납세자가 신고된 전체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누락한 경우, §6501(e)항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6년으로 연장됩니다.  

- IRS는 순영업손실(NOL)이 발생한 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더라도 당해연도 

신고분에 포함된 경우, 이월된 순영업손실을 (NOL)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외특수관계거래로 인해 미국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월된 순영업손실(NOL)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 사전승인제도 (APA) 2022년 연간 보고서 

2023년 12월 19일 중국 과세당국(이하 “STA”)은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APA 현황에 

대한 APA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과세당국은 2022년 말까지 

쌍방 APA 116건과 일방 APA 114건을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개요 

체결된 APA의 증가세: 중국 과세당국은 2022년 총 34건의 APA를 체결하였으며, 

이 중 19건은 일방 APA, 15건은 쌍방 APA로 확인되었습니다. 총 체결된 APA 의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단계별로는 34건의 일방 APA, 145건의 쌍방 

APA가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 관련 산업의 증가세: 체결된 APA 의 주요 산업은 여전히 

제조업이며, 도매 및 소매업 관련 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조업 관련 

APA는 전체 체결된 260개의 APA 중 203개로 7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APA 체결은 27건으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체결된 APA의 약 10.4%를 차지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수관계거래 유형: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APA 는 여전히 유형자산 거래에 

집중되어 있으나, 기타 거래의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 년부터 

2022 년까지 체결된 213 건의 APA 중 55.5%가 유형자산 거래로 확인되며, 

유형자산 이외의 거래는 최근 몇 년 동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PA 협상 효율성 개선: 2022년에 체결된 19개의 일방 APA 건은 모두 24개월 

이내에 체결되었습니다. 일방 APA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 발표로 인해 일방 APA 

협상의 효율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에 신규로 체결된 15건의 

쌍방 APA 중 10건은 24개월 이내에 협상 및 체결되었으며, 나머지 5건은 24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쌍방 APA 의 체결은 납세자가 제출한 문서의 신뢰성, 

사건의 복잡성, 납세자의 신고 시기 및 과세당국 양측의 사건 진행 의사와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https://kpmg.com/us/en/home/insights/2023/12/tnf-china-apa-annual-report-2022.html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은 여전히 APA 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입니다. 거래순이익률방법은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체결된 APA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으로, 사용 비중은 83.5%로 

확인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과세당국은 가치 창출에 대한 양 당사자의 중요한 

기여도와 시장 프리미엄, 그리고 비용 절감과 같은 특수한 요소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른 방법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045 (2023.11.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사실관계 

[거래개요] 

- 원고는, 이BB가 설립한 전자부품, 스프링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BB의 

큰아들이자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AA이 원고 지분의 49.03%를 보유하고 있고, 이AA을 포함한 

가족들이 원고의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 

- 원고는 2005년 건강가전사업부를 신설하여 침구청소기 제조⋅판매를 시작하였고, 2011 년 

11월부터 원고와 특수관계가 없는 ‘시ㅁㅁ’라는 일본 전자제품 도매업체를 통하여 일본에 

침구청소기를 수출하였음 

- 이AA은 2012년 6월경 전액을 출자(엔화 500만 엔)하여 레ㅇㅇㅇㅇ(이하 ‘레ㅇㅇㅇㅇ’)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3년 5월경부터 레ㅇㅇㅇㅇ을 통해 일본에 침구청소기를 수출하기 

시작(이하 ‘이 사건 거래’)하였음 

[원고의 법인세 신고]  

- 원고가 2011년 11월 시ㅁㅁ와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시ㅁㅁ에 판매한 침구청소기 가격은 

구형모델(BG-200) 기준 대당 미화 102.3달러(약 114,324원)임 

- 이 사건 거래 이후 원고의 레ㅇㅇㅇㅇ에 대한 판매가격은 대당 6,438엔(약 70,045원)이 고, 

레ㅇㅇㅇㅇ의 시ㅁㅁ에 대한 판매가격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미화 102.3달러(약 114,324 

원)임. 원고는 레ㅇㅇㅇㅇ이 단순판매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함께 각자 

기술과 마케팅무형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 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거래가 정상가격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4년 내지 2016년 각 법인세를 

신고하였음 

2) 처분 경위 

- 피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18. 9. 10. 부터 2018. 12. 27. 까지 원고의 2014년 내지 2016 년 

각 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레ㅇㅇㅇㅇ이 단순판매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보아, 레ㅇㅇㅇㅇ을 분석대상법인으로 정한 다음 레ㅇㅇㅇㅇ의 비교 대상회사로 5개 

회사(이하 ‘선행 비교대상회사들’)를 선정하고 레ㅇㅇㅇㅇ의 영업이익률 중 선행 

비교대상회사들 영업이익률의 중위값을 초과하는 부분을 소득조정율로하여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을 산출(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하였음 

피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은 별지1 목록 제1항 ‘당초 이전소득금액(A)’란 기재 각 돈을 원고의 

2014년 및 2015년 과세기간 익금에 산입하도록 피고 ㅇㅇ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원고에게 

위 돈을 레ㅇㅇㅇㅇ 귀속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피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2020. 3. 16. 

원고에 게 별지1 목록 제2항 ‘당초 고지세액(가산세 포함, A)’란 기재 2014년 사업연도 및 

2015년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 

- 원고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각 법인세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2. 3.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되 비교대상 선정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차이조정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 

-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피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거래 정상가격을 거래 

순이익률방법으로 산출하되, 레ㅇㅇㅇㅇ의 비교대상회사로 6개 회사(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를 재선정하고, 레ㅇㅇㅇㅇ의 영업이익률 중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의 중위값을 초과하는 값을 소득조정율로 하여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을 

재산출한 다음 2022. 5. 20.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내지 2015 사업연도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을 각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2022. 5. 20.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내지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각 감액하여 

경정⋅고지하고 감액된 세액을 환급하였음 

3)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5호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비교대상거래와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확보되거나 비교되는 상황 간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은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취급 제품의 종류, 품목의 수, 판매 채널, 사업활동의 기능 등에 있어서 레ㅇㅇㅇㅇ과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의 이익률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나) 피고들은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레ㅇㅇㅇㅇ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는지 여 

부 등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기속되어 그 결정에 따른 재처분을 

하여야 하나, 위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을 

선정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함 

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할 때 ‘기준 거래와 비교대상 거래사이의 비교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데[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비교 되는 상황 사이의 차이가 거래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교가능성이 높지 않아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해 과세할 수 없음. 그러나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레ㅇㅇㅇㅇ과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았으므로 레ㅇㅇㅇㅇ과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하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해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해서는 안됨. 오히려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레ㅇㅇㅇㅇ과 고도로 

통합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익분할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에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해 산출한 가격은 

적법한 정상가격이 아님 

4) 쟁점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적법한지 여부 

5) 판결 요지 

피고들의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과의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른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바 위 정상가격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6) 구체적 판단 및 결론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해 정상가격을 산출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레ㅇㅇㅇㅇ의 주주는 이AA 1인인 점, 원고도 2014~1015년에는 레ㅇㅇㅇㅇ의 광고비를 

부담하고, 레ㅇㅇㅇㅇ이 판매하는 침구청소기 관련 시험연구비를 지출한 반면, 레ㅇㅇㅇㅇ은 

원고의 침구청소기를 일본에 판매하기 위한 디자인 및 컨셉 개발, 재판매 등 사업을 한 점, 이 

사건 거래 이후에도 2016년 중반까지는 일본 현지 매출은 시ㅁㅁ를 통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레ㅇㅇㅇㅇ이 원고와 고도로 통합된 기능을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해 정상가격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레ㅇㅇㅇㅇ은 침구청소기 단일 제품을 원고로부터 수입하여 일본 현지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는 것 이외에 다른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반면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은 금속제품, 

공작 기계, 물류보관용품, 연구관리용품 등 약 50만개 제품을 판매하거나, 의류, 생활용품, 

가구 및 식품, 잡화 등 약 7,500개 제품을 판매하거나, 광산물, 산업용 펌프, 환경 설비, 

석유 화학 플랜트 공사 설계, 건축 자재 판매,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구성돼 

있음 

또한, 피고들은 레ㅇㅇㅇㅇ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본 다음 도매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대상회사들을 선정하였는데 이 사건 대상회사들 중에는 일본 내 직영점을 통해 판매하는 

회사, 직영 점포를 통해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환경설비나 플랜트 설비를 직접 설계한 

후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는 회사도 포함돼 있어서 이 사건 대상회사들의 거래단계가 

레ㅇㅇㅇㅇ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즉,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은 레ㅇㅇㅇㅇ과 비교하여 취급하는 상품이나 거래단계의 

차이가 현저함 

나) 피고들은 레ㅇㅇㅇㅇ이 연구개발이 아닌 판매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을 선정하였는데 관세법위반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레ㅇㅇㅇㅇ은 연구개발직을 비롯하여 총 50여명의 인력과 조직까지 구비하여 실체가 

존재하는 회사로 대한민국에서 개발⋅제작된 침구 청소기의 일본에서의 판매를 위한 

디자인 및 컨셉 개발, 반품 재판매 등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약 2,800건에서 8,500건의 판매 후(A/S) 서비스 처리, 일본 내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담당하였고, 일본 소비자의 트렌드와 니즈를 파악하여 원고에게 신제품 기획을 제안하는 

역할, 상표권 등록 역할 등도 수행하였음. 반면 이 사건 대상회사들은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서 광고선전비 항목을 별도로 공시하지 않고 있고, 

피고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로 판매 업무만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레ㅇㅇㅇㅇ이 단순히 원고로부터 수입한 

침구청소기의 판매 업무만 담당한 회사로서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과 수행하는 기능이 

유사한 회사라고 볼 수 없는 바, 이와 같은 기능의 차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에도 

피고들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다) 피고들은, 원고가 선행적으로 침구청소기에 대한 마케팅 및 광고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레ㅇㅇㅇㅇ이 비교적 높은 영업이익률을 거둘 수 있었고,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이 원고의 

대표 이사에게 급여 및 배당의 형식으로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원고는 

1990년대말부터 한국내 주력사업인 자동차부품사업의 정체와 중국 동관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대한 무리한 투자 등으로 차입금이 증가하던 중 의사이던 원고의 대표이사 

이AA이 가업을 승계한 후 신사업으로 개발⋅출시한 침구청소기를 2011년부터 일본에 

수출하기 시작하였는데 일본 특유의 양판점 중심의 폐쇄적인 유통구조상 시ㅁㅁ와 같은 

도매상을 통한 거래에 대한 돌파구로 침구청소기의 홍보, 판매촉진, 반품 관리와 재판매 



등을 담당할 레ㅇㅇㅇㅇ을 설립하기에 이른 점, ② 원고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세계최초로 

개발한 침구청소기의 일본 내 판매를 위하여 외국회사에 폐쇄적인 일본의 특유한 양판점 

유통구조 개척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점, ③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거래 전에 

비하여 낮게 책정한 가격에 레ㅇㅇㅇㅇ에 침구청소기를 공급하기는 하였으나, 

레ㅇㅇㅇㅇ은 수출가격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금원 중 상당액은 침구청소기의 

일본시장에서의 안착, 그와 관련한 인적, 물적 시설의 마련을 위한 투자 및 마케팅과 

광고에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2013년 5월 레ㅇㅇㅇㅇ에 침구청소기를 

판매한 금액 6,438엔은 그해 해외시장에 진출한 국가별 판매단가(중국 60달러, 홍콩 

65달러, 인도네시아 60달러, 체코 55달러)와 차이가 별로 없는 비슷한 가격인 점, ⑤ 레 

ㅇㅇㅇㅇ은 이 사건 거래를 할 당시인 2014년 및 2015년 광고선전비로 연평균 약 

1,693,045,000엔을 지출한 점, ⑥ 원고가 시ㅁㅁ에 침구청소기를 직접 판매할 때와 

레ㅇㅇㅇㅇ을 통해 수출할 경우와의 수출가격 차액 중 주된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광고ㆍ판매 촉진ㆍPR활동ㆍ콜센터 운영 등 판매비 및 관리비, 개발비, 영업외 비용, 

제세공과금, 반품을 인수하거나 제품 개선 등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됨으로써 레ㅇㅇㅇㅇ 자체에 소요 내지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레ㅇㅇㅇㅇ은 침구청소기의 일본 내 판매 확대를 위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거래로 인해 원고 

대주주가 부당한 이익을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처분 취소 범위 및 결론] 

가)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하고, 이 사건의 경우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근거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의 위법성이 모두 제거되는 경우 

2015~2016 각 사업연도의 전체적인 법인세액 계산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정당한 법인세 및 가산세의 각 세액 전부를 새로이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함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Operation TP Platform (OTP) 소개 

 

IT시스템에 기반한 자동화 “TP·관세 통합 솔루션” 

[배경]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및 BEPS 2.0 도입 등에 따라 해외 자회사들에 대한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인 TP 관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해외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적시TP관리 및 의사결정에는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삼정KPMG에서는 ERP 데이터에 기초한 해외법인 운영관리 플랫폼인 OTP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 OTP는 담당자 개인역량에 의존하는 Manual 방식이 아닌 ERP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반의 

플랫폼으로서 자회사들의 손익 데이터에 대한 자동화된 정보추출과 직관적인 화면을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외 자회사들의 이익수준지표(PLI, Profit Level Indicator)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시 TP조정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 예산 vs. 실적 PLI 차이 등 모니터링 및 일정 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 Risk Alarm 생성) 

 해외법인의 회사의 예산, 누적실적, 목표 이익률과 품목별 관세 과세가격이 연계된 Total 

Solution을 제공함으로써 법인별로 TP·관세 측면을 모두 고려한 최적의 물대가격 조정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예: 조정대상 품목, 수량, 가격, 조정대상금액을 시스템에서 자동계산) 

 

OTP 플랫폼 관련 문의사항은 주성산 이사(010-8986-4931) 또는 박민석 매니저(02-2112-3068)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유럽의회, EU 산림 전용 방지 규정 (EUDR) 최종 채택 

- 삼림벌채와 연루된 커피·고무 등 물품의 수입 금지 

 

1) 산림 전용 방지 규정(EUDR, European Union Deforestation Regulation)이란? 

- 2023년 6월 29일, EU는 「산림 전용 및 산림 황폐화 관련 특정 상품 및 제품의 시장 공급 및 

수출에 관한 규정」을 발효함 

- 해당 규제는 ‘산림 전용’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 및 제품에 관하여 삼림 벌채의 합법 여부와 

무관하게 2020년 12월 31일 이후 기존 삼림에서 새로이 용도가 전환된 지역에서 생산된 

원자재 및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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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Deforestation)’ 이란 산림을 그대로 두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산림을 어떤 형태로든 보존하지 않고 농업용, 공업용, 도시화 등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EU시장에 관련 물품을 판매하려는 제품이 산림 전용과 무관하다는 것을 실사를 통한 

실사선언서(Due Diligence Statement)를 제출 및 입증 해야함 

2) 적용 대상 물품 

- 동 규제의 적용 대상 물품은 크게 고무, 소(cattle),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의 7개 상위 

품목군이며, 해당 상위 품목군의 파생 제품 (예: 소를 도축하여 만든 육류제품, 이를 가공하여 

만든 소시지, 가죽제품 등)까지 포괄하기 떄문에 규제 대상 산업이 매우 광범위함 

- 규제 대상 물품은 글로벌 공통인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지정되어 있음 

3) 적용 대상자 

- 규제 대상 품목을 EU 시장에 수입하여 생산, 판매, 수출하는 자로, 사업장이 EU에 소재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운영자(Operator)와 거래자(Trader)으로 분류됨 

- 운영자(Operator)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상업적 활동으로 관련 제품을 

EU시장에 출시하거나 수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EU 밖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경우 EU내 

등록된 사무소, 지사, 영구 사업장이 있는 수입업자는 Operator로 간주됨 

- 거래자(Trader)는 위 상업적 활동에서 관련 제품을 EU 시장에 제공하는 공급망에 속한 운영자 

외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EU 시장에서 관련 상품 등을 판매하는 

유통업체가 이에 해당함 

- EU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본사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나, 공급망을 실사하고 

실사선언서(Due Diligence Statement) 작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간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함 

4) ‘산림 전용’과 무관함을 입증하기 위한 의무 사항 

- 규제 대상 법인은 아래 내용을 포함한 공급망 실사선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위험평가 및 위험완화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① 제품은 산림을 전용한 형태로 생산되지 않았음을 입증 

② 관련 규정(노동권 및 국제법에 의해 보호되는 인권, UN선언에 명시된 원주민의 인권, 

토지사용권, 환경보호, 산림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포함한 산림 관련 규칙 등)에 

적합하게 생산되었음을 입증 

③ 생산국 및 토지의 위치 정보, 생산 일자 및 수량, 제품을 공급한 기업 정보, 물품의 HS 

Code 등 기재 



5) 규제 위반 시 제재사항 

- 규제 미 준수 시 요건 시정, 수출 및 공급 금지, 제품 회수 등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환경 피해와 규제 대상 품목의 가격에 비례하여 벌금이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총 매출액의 4% 이상 부과 조치될 수 있음 

6) 규제 적용 Time-Line 

- 2023년 6월 29일 발효 이후 18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5년 1월부터 규제가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24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2025년 7월부터 규제 적용 예정임 

 

[KPMG 의견] 

EUDR 규제는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고 있으며, 개별 산업을 고려한 상세 규제 내용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8 개월의 유예기간에 산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산업별 주요 Stakeholder의 공동대응이 효과적일 것이며, KOTRA 및 EU 주재 

상무관 등과도 협업하여 유예기간 내 규제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EU는 ESG 경영을 매우 강조하는 권역 중 하나로, 향후 현재 7개 제품군에서 돼지, 양, 

염소, 가금류, 옥수수까지 제품군이 확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기업은 EUDR 

규제의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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